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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미국 정치 양극화라는 공통의 숙제1. , 

한국과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 나라 모두 거대 양당제가 자리 잡. 
고 있고 정치권의 승자독식 문화가 득세한 상황에서 어쩌면 양당으로의 쏠림과 두 정당 간의 , 
갈등은 피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와 여론의 양극화가 점점 극단화되. 
고 있고 두 정당 지지자들 간에는 사실 인식에 대한 공통의 기반조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, 
는 점이다 언론도 양극화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느 진영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. , 
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이 돼야 할 언론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. , 
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치 기사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.

미국 여전한 트럼프 향수, .■
년 월 처음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한 지지와 향수가 여2021 8 , 

전하다는 것이다 년 미국 대선이 끝난 지 년이 다 돼 가지만 트럼프는 정치권과 언론. 2020 2
의 뜨거운 감자다 미국 곳곳에서는 차량 스티커와 대형 현수막 등으로 트럼프의 년 대. 2024
선 재출마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월 워싱턴 의회 . 1
습격 사건 주년을 조명하는 여러 기획 보도와 분석 기사들을 내보냈다 언론에 등장한 트럼1 . 
프 지지자들은 우리는 애국자다 아무 잘못이 없다 며 의회 공격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“ , ”
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

워싱턴 정계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키즈 의 약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월 중간선거를 앞‘ ’ . 11
두고 지난 월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5
를 선언한 후보들이 전원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. 

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적대감은 여전하다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월 . 3 24
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공화당 지지자의 가 이번 월에 열리는 중간선거가 바71% 11

그림 1 기름값 인상이 바이든 . 
정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
트럼프 스티커 올랜도 임성수 . =
기자

그림 2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트.
럼프를 비교한 기념품 키웨스트. 
임성수 기자=



이든 대통령에 반대하는 선거라고 응답했다.1)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투표 고려사항이 아니라 
는 응답은 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중간선거가 바이든을 지지하기 위한 26% . , , 
것이라는 응답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은 로 엇비슷했46%, 47%
다 중간선거는 임기 년의 연방하원 의원 전원과 연방 상원의원 분의 을 다시 선출하는 선. 2 3 1
거다 공화당 지지층의 경우 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드러. , 
내는 년 대선의 연장전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2020 . 

공화당 지지자의 경우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크다 같은 조사에서 월 중간선거에 . 11
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였지만 공화당 지지층76% , 
은 만이 그렇다고 답했다47% . 

정파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론들도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. 
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친화적인 보수 채널 뉴스맥스 와 원아메리카뉴스, ‘ (Newsmax)’ ‘ (One 

를 시청하는 미국 국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월 일 포브스에 따르America News)’ . 4 14
면 뉴스맥스는 폭스뉴스와 에 이어 번째로 시청자가 많은 뉴스 채널로 조사됐MSNBC, CNN 4
다.2) 포브스는 뉴스맥스가 트럼프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참전용사의 생방송 인터뷰를 중단 
하는 등 노골적인 친트럼프 친공화당 성향의 매체다 포브스는 뉴스맥스에 대해 선전과 음모, . ‘
론의 배출구 라는 미디어 전문가의 비판을 전(a propaganda and conspiracy theory outlet)

1)
https://www.pewresearch.org/politics/2022/03/24/republicans-more-likely-than-democrats
-to-say-partisan-control-of-congress-really-matters/

2)
https://www.forbes.com/sites/markjoyella/2022/04/14/newsmax-ceo-chris-ruddy-we-dont-
want-to-be-known-as-the-trump-channel/?sh=3305c73f4279 

그림 3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에 반대하는 투. 
표를 할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 퓨리서치센터 . 

그림 4 중간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. 
답한 유권자 비율 퓨리서치센터. 



하기도 했다.

기자가 연수 중인 노스캐롤라이나대 저널리즘스쿨의 이수만 교수는 미국 언론 생태계와 (UNC) 
관련해 폭스뉴스의 등장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것만으로도 시청률이 나오고 수익을 낼 수 “
있다는 생각을 언론계에 자리 잡게 만들었다 며 정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면 사실” “
상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수 있다 고 했다(Civil war) ” .

한국 노 허니문 노 레임덕, ‘ , ’■
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통상적으‘ ’ . 
로 취임 전 대선 득표율을 뛰어넘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누려왔다 년 약 를 득표했. 2017 41%
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80% . 
에서의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새 정부가 잘해줄 것이라는 희망 등이 , 
담긴 지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허니문이 거의 없었다 대선 득표율 남짓한 지지층만 . . 
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.

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 전 대통령들이 겪었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 을 , ‘ ’
거의 겪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실패로 년 민주화 이후 보수 진보 양당 간 . 1987 , ‘10
년 집권주기론 이 처음으로 깨졌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만큼은 역대 대통령 중 가’ , 
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이례적 현상도 나타났다. 

지난 월 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주간 지지5 6
율은 로 나타났다45% .3) 반면 당시 당선인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에 그쳤다 년 임 41% . 5
기를 마치고 떠나는 대통령이 임기를 앞둔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높은 정치적 기현상이 나타난 
것이다. 

이 같은 노 허니문 과 노 레임덕 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분석돼야 하겠지만 정치 양극화도 ‘ ’ ‘ ’ , 
그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투표하지 않는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지지도 보. 
내지 않고 내가 투표했던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지하는 여론이 반영된 현상으, 
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

한국 언론의 정파성도 미국만큼이나 심각해지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노골적인 정치 . ‘ ’ 
성향을 드러내는 라디오 방송이 인기를 끄는 것 주요 공중파 방송이 지난 대선 기간 정파성 , 
짙은 유튜브 채널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받아 확대 보도하는 것 등이 그 사례다.

정치 기사 어떻게 쓸 것인가2. , 
여론 양극화 시대에 언론은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정치 기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언? ? 
론 본연의 임무인 팩트체크 시민단체 전문가와 협업하는 저널리즘 등은 정치 기사의 혁신 방·
향이 될 수 있다.

3)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160670?sid=100



팩트체크 형식부터 새롭게, ■
그동안 언론에서는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는 일단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
방식을 고수해왔다 또 여야 공방을 대칭적으로 중계하는 기계적 방식이 최소한의 균형을 확. 
보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기사가 .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하는 
언론의 임무를 방기하고 양비론이나 양시론적 태도를 택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 , 
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.

트럼프 시대를 겪은 미국 언론들은 유력 정치인의 발언이라도 즉각적으로 팩트체크를 통해 사
실을 검증한다 정치인의 연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숨은 거짓말과 가짜 정보들을 걸러내는 . , 
것이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언론들은 기사 형식부터 팩트체크에 맞춘 방식을 시도. 
하고 있다. 

지난 월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팩트체크는 기사 형식부터 연설 한 대목 한 1 , 
대목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 무엇인지 지적했다.4)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열 
린 집회에서 좌파가 코로나 치료에서 백인을 차별하고 있다 백인이면 백신과 치료제를 받지 “ . 
못한다 고 주장하자 뉴욕타임스는 비백인과 히스패닉 등이 사회적 불평등 탓에 코로나 로 ” , 19
인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종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
다 뉴욕타임스는 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의 연설 중 잘못된 정보나 거짓 정보가 들어. 2020
있는 곳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첨삭하는 방식의 팩트 체크를 시도하기도 했다.

노스캐롤라이나 의 유력 신문인 더 뉴스 앤 (NC) ‘
옵저버 도 지난 월(The News & Observer)’ 4 NC 
셀마에서 진행된 트럼프의 연설을 팩트체크했다. 
기사 형식도 뉴욕타임스와 비슷하게 트럼프의 한
마디 한마디를 주장 으로 소개한 뒤 이를 ‘ (claim)’
반박하는 사실을 전달했다 년 대선 결과는 . ‘2020
도둑 맞았다 내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멕시코와’ ‘
의 국경 장벽을 주만에 세울 수 있다 는 등의 3 ’
트럼프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.

4)https://www.nytimes.com/2022/01/16/us/politics/fact-check-trump-arizona-rally.html 

그림 5 트럼프 연설을 한 대목씩 팩트체크한 더뉴스 . 
앤 옵저버.  



소셜미디어를 통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
짓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링크를 걸
고 기성 언론이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역, 
할도 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월 트위터. 4
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“

개주 중에서 개 주에서 대선 재검표50 46
를 했고 바이든이 패배했다 는 거짓 정보, ”
가 퍼져나가자 팩트체크에 나섰다.5) 

해당 거짓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을 직접 
링크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, 
설명했다 거짓 정보의 시발점을 찾아내고 . 
직접 사실로 원점 타격하는 방식이었다. 

협업으로 답을 찾다, Collaborative & Solution Journalism■
협업 저널리즘은 언론과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하는 보도 방식을 가, 
리킨다 정치가 양극화되고 언론의 정파성도 덩달아 심화할 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. , , 
들의 협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. 

미국 몽클레어 주립대는 지난 월 전세계 3
개국 개의 언론 및 싱크탱크 시125 , 1010 , 

민단체 가 함께 협업한 개 사례를 (NGO) 155
분석해 발표했다.6) 연구진은   

의 이점으로 Collaborative journalism ①
정보 전달 채널의 다양화로 더 많은 수용
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인적 자원 제약 등, ②
에 직면한 뉴스룸이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
협력할 수 있으며 저널리즘이 좀 더 폭③
넓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몽클레어 주립대가 분석한 협업 보도의 주
제에서는 민주주의 투명성 거버넌스 부패 / / /
분야가 가장 많은 를 차지했다 민주24.5% . 
주의나 부패 등 정치 기사의 주요 소재들
이 협업 보도의 대상으로 적절하다는 방증
이다.

5)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factcheck-recounts-false-idUSL2N2WJ1J9 
6)https://collaborativejournalism.org/cross-field/ 

그림 6 로이터통신의 팩트체크 거짓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. . 
플랫폼 링크를 기사에 게재했다.

그림 7 몽클레어 주립대가 발표한 협업 저널리즘의 주제들. . 



사실 한국의 정치부 기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의원실과의 협업을 통해 빛나
는 특종기사를 발굴하기도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. 
고 언론이 함께 할 때 좋은 정치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 제도 개혁 개헌 등 , . , 
정치권의 오래된 담론 등은 특정 언론사 한 곳이 감당할 수 있는 의제를 넘어선다 이럴 때 . 
전문가그룹과 시민단체와의 협업 보도는 중요한 정치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협업 보도는 단지 정치권의 갈등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 해답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으‘ ’
로 확대되기도 한다 뉴햄프셔주에서는 라. ‘THE GRANITE STATE NEWS COLLABORATIVE’
는 프로젝트를 여개의 지역 매체들이 협업해 현안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다20 .7) 

이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아니라 해법 을 제시하는 언(solution)
론을 지향했다 인종과 다양성 난민 등을 주제로 한 개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. , 14
기여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 달러의 지역 매체 지원기금을 확보하기도 했다. 40 .

대화와 참여의 저널리즘.■
미국 오리건주의 오리건 캐피털크로니클 은 주지사 경선을 앞둔 ‘ (Oregon capital chronicle)’
지난 월 일 오리건의 저널리스트들이 주지사 경선 보도의 새로운 방식을 실험합니다 라는 4 19 ‘ ’
제하의 캠페인성 기사를 내보냈다.8) 오리건주의 주요 매체 여곳이 연합해 유권자들의 목소 60

7)
https://thewholestory.solutionsjournalism.org/how-competing-new-hampshire-news-outlets
-started-and-stayed-working-together-36f0f98b2f08 

8) 
https://oregoncapitalchronicle.com/2022/04/19/oregon-journalists-are-experimenting-with-
new-way-to-report-on-governors-race/

그림 8 협업 보도를 통해 해법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. ‘THE GRANITE 
홈페이지 메인 화면STATE NEWS COLLABORATIVE’   



리를 청취한 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의제에 대해 직접 후보자 전원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생, 
생하게 보도하는 방식이었다 언론사나 정치인이 정하는 의제를 전달하는 하향식 보도 가 아. ‘ ’
니라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취합하고 정리해 이를 보도하는 상향식 보도 라고 할 수 , ‘ ’
있다.  

기사를 기획한 오리건 캐피털크로니클은 라는 유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유권자들‘Let’s talk’
이 선거 승자를 가려내는 것에 치중하고 정치 스캔들과 캠페인에 초점을 맞춘 정치 기사가 , 
아닌 주택 치안 경제 등 삶과 밀접한 것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기 원한다는 사실을 , , 
깨닫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오리건주 여러 매체의 기자들은 오리건대 저널리즘스쿨과 협력해 . 

개의 질문을 추렸다 주지사 후보들은 거대 정당 소속이든 무소속이든 해당 질문에 대해 대15 . 
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기자들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그들의 말, ‘ (THEIR 

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작성했다WORDS)’ .

이 같은 보도 방식은 유권자들과 정치인 독자와 언론 간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방식의 정, 
치 기사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을 의제 설정에 참여시킴으로써 . , 
공론장 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시도였다 정치 기사를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‘ ’ . 

다고 생각한다.

그림 9 유권자들에게 받은 질의와 이에 대한 주지사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. 
만든 오리건 캐피털크로니클 기사의 메인 화면‘ ’ .


